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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는 용서없다!꼼수는 용서없다!
전면파업으로 끝장낸다!전면파업으로 끝장낸다!

11월 9일(금) 10시, 유성 2차 교섭

유성기업의 노조파괴가 드디어 끝날 수 있을지 판가름낼 

교섭이 10월 29일 시작됐다. 첫 교섭에서 노사 양측은 

임금, 단체협약, 책임자 처벌, 어용노조 문제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고 공감했다. 사측은 차기교섭에서 제시안

을 준비하기로 했다. 차기 교섭은 11월 9일 서울에서 진

행한다.

첫 교섭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실질적인 경영권 

승계자인 유현석 사장(유시영 회장의 아들)이 교섭에 나

왔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

나 지회는 절대 마음을 놓지 않고 정말 노조파괴를 끝장

내는 순간까지 강고한 투쟁대오를 유지하기로 했다.

11월 9일까지 전면파업!

지회 조합원들은 공장별로 총회를 열어 향후 투쟁계획을 

토론했다. 조합원들은 다음 교섭이 열리는 11월 9일까지 

전면파업을 이어가기로 결의했다. 11월 9일이면 전면파

업 26일차가 된다. 한달 전면파업으로 월급 한 푼 못받

더라도 반드시 끝장낸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유성지

회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다 내놓고 모든 걸 걸고 

투쟁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오히려 지도부에게 투쟁수위 

고민하지 말고 약해지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다.

지회는 11월 1일 유시영 회장을 배임, 횡령죄로 고소했

다. 노조파괴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회사 자

금을 사용했다. 창조컨설팅에 지급한 컨설팅 비용, 조합

원들에 대한 개인적 고소 사건의 변호사 비용, 공장장과 

유시영 회장의 형사사건에도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 노동

조합을 파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여기에 비용을 사용

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 횡령에 해당한다. 유시영 회장의 

죄가 하나 더 늘어났다. 이제 유시영 회장이 법의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다.

지부의 투쟁은 계속된다!

지부는 10월 29일 임시대대를 통해 유성지회 투쟁 지원

을 위한 특별 투쟁기금(조합원 1인당 1만원)을 결의했다. 

그리고 매주 (수), (금) 18시 유성기업 서울본사 앞 촛

불문화제에 함께 하고, 유성기업이 허튼 꼼수를 부리면 

지부 총파업까지 집행할 것을 결정했다. 오늘로 전면파업 

22일째를 맞고 있는 유성지회 조합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길어지는 전면파업으로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지부 전체 조합원들의 마음이 전달

된다면 유성지회도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지부는 유성지회의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끝낼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노조파괴가 벌어지지 않도록 노조법 

전면 개정 투쟁까지 이어갈 것이다. 유성투쟁과 하반기 

총파업을 통해 반드시 노조파괴 뿌리를 뽑을 것이다.


